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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도 사람처럼 ‘유전자 균형’ 맞추는 핵심 열쇠 세계 최초 확인
- 암컷 유전자 양 조절하는 ‘지스트(XIST)’ 개에게서 세계 최초 발견

- 암컷의 엑스(X) 염색체 중 하나를 잠재워 유전자 균형 유지하는 원리 구명
 

- 반려견의 정확한 신체 나이 판정 및 성별 맞춤형 건강관리 기초자료로 기대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국립축산과학원은 경상국립대학교 수의과대학과 

공동 연구로 반려견의 암수 유전자 균형을 맞추는 핵심 열쇠인 ‘지스트

(XIST)’를 세계 최초로 확인했다.

 공동연구팀은 5살 비글 8마리(수컷 4, 암컷 4)의 혈액을 분석해 그동안 

개에게서 위치와 기능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던 지스트(XIST) 관련 영역을 

찾아냈다.

 일반적으로 포유류 암컷은 2개의 엑스(X) 염색체를 갖고있어 수컷보다 

유전자 양이 과해질 수 있는데, 유전자가 정해진 양보다 너무 많거나 적으면 

질병에 걸리거나 성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지스트(XIST)는 이러한 엑스(X) 염색체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포유류 

암컷이 가진 2개의 엑스(X) 염색체(XX) 중 하나를 잠재워 수컷(XY)과 유

전자 양이 같아지도록 조절하는 핵심 유전자다. 

 사람의 몸에서도 같은 원리가 작동한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었으나, 

개에게서는 이 조절 구간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번 연구를 

통해 처음으로 명확하게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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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분석 결과, 암컷 개의 혈액에서는 지스트(XIST)가 작동해 유전자 

양을 조절하고 있지만, 수컷 개의 혈액에서는 거의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

실을 확인했다. 

 이번 연구 성과는 반려견의 정확한 신체 나이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나이가 들면서 유전자에 쌓이는 변화를 분석할 때, 이

번에 발견한 지스트(XIST) 영역을 지표로 삼으면, 성별 차이까지 반영한 

정밀한 건강 상태 확인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 결과가 반려견이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도록 돕는 

기초 자료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성별에 따라 발생 빈도가 다른 

질병을 미리 예방하는 등 반려동물 맞춤형 건강관리 기술 개발에도 큰 도

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네이처(Nature) 자매지이자 생물학분야의 권위 있는 

국제학술지「Scientific Reports」에 게재*됐으며, 특허 출원**도 마쳤다.

  * 성호르몬에 의존하지 않는 성적 이형성의 후성유전적 특성 분석 및 개의 지스트

(XIST) 유전자 규명(2025.02.IF3.9)

 ** 개의 XIST 유전자 및 이를 이용한 개의 성별 판별방법(10-2024-0189054)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질병방역과 강석진 과장은 “이번 연구는 

반려견의 성별에 따른 유전자 차이를 분석해 개의 지스트(XIST) 관련 영

역을 찾아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며, “반려견의 신체 나이를 판정하고 

건강을 지키는 기술 개발에 필요한 기초연구를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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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연구 결과 설명

○ 반려견 암컷의 유전자 균형 조절 개념 (그림 1 관련)

- 핵심 원리: 암컷(XX)은 수컷(XY)보다 X염색체를 하나 더 가지고 있어 유전자

양이 과해질 수 있음.

- 조절 장치: 이번에 확인된 '지스트(XIST)' 유전자가 암컷의 X염색체 두 개 중 하

나를 덮어씌워 작동을 멈추게 함(비활성화).

- 연구 결과: 이를 통해 암컷과 수컷의 유전자 양(용량)이 똑같이 유지되며 몸속

균형이 잡히는 과정을 반려견에서 세계 최초로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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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XIST 후보(LOC102156855)의 암수 차이에 따른 데이터 분석 결과(그림2관

련)

- 분석 대상: 5세 중성화 비글 8마리(암컷 4, 수컷 4)의 혈액 데이터

- 데이터 특징

* 암컷(Red): 지스트 유전자의 스위치가 적절히 켜져 있으며(반메틸화), 혈액

내 유전자 발현량이 높게 나타남.

* 수컷(Blue): 지스트 유전자의 스위치가 꽉 잠겨 있으며(고메틸화), 발현량

이 '0'에 가까워 암컷과 확실한 차이를 보임.

- 의미: 개에서도 성별에 따른 유전자 조절 방식이 사람과 유사하게 매우 정밀

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증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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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수행 과정 및 핵심 성과 (그림 3 관련)

- 동일 환경의 비글 암수 혈액 채취

- 유전자 발현 및 화학적 변화(메틸화) 정밀 분석

- 사람과 개의 유전지도를 비교하여 공통된 조절 구간 탐색

- 최종 성과: 사람의 지스트(XIST)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개의 유전자 구간

(LOC102156855) 및 조절 부위를 명확히 규명함.

○ 주요 용어 설명

- 지스트(XIST): 암컷 포유류에서 2개의 X염색체 중 하나의 작동을 줄여 유전자

양의 균형을 맞추는 데 관여하는 유전자 구간

- 개의 유전자 구간(LOC102156855): 이번 연구에서 사람의 지스트(XIST)와 유

사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 개의 특정 유전자 구역

- X염색체 비활성화: 암컷이 가진 2개의 X염색체 중 하나의 활성을 낮춰 수컷

과 유전자 발현량의 균형을 맞추는 현상

- DNA 메틸화: 유전자에 붙는 화학적 표지로, 유전자의 작동 스위치를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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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논문 표지


